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

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

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

성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헌 이사장 네이버(주) 경영고문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
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 김
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안병군 공연자료 관리 ￨ 나수
경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
듀서 ￨ 정은서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최윤영 이송이 김율 홍보 ￨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변정원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
보연 티켓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 조영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 김무석 기술감독 ￨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 최슬
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
수 무대의상감독 ￨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
산·회계·세무 ￨ 이민희 복무·복리후생 ￨ 정병옥 시설·안전관리 ￨ 박예
원 정보화·교육 ￨ 최태영 인사·제도관리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 ￨ 주
현우 노무·자산·계약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
종무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새별 조남융 주인영 홍
아론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고도 씨가 보낸 거지? 오늘밤에는 못 오겠다는 얘기겠지? 

하지만 내일은 온다는 거고? 내일은 틀림없겠지?




